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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류 유 리 장 석 진†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밝히

고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이에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해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부모-

자녀 관계와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며,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하면서, 개인 내적 변인을 대표하는 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분노표현의 변화를 가

져올 수 있음을 검증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의의와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

였다.

주요어 : 부모-자녀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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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은 점차 위태로

워지고 있다. 특히 교급(敎級)이 높아질수록 우울 및 불

안 등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가 올라가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 수준이 저하된다는 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와도 관련이

되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정서적

으로 미성숙하여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무르는 단계이

며(Piaget, 1965; 송명자, 1995 재인용), 특히 초등학교 고

학년 학생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에 해당되어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체감하는 갈등이나 스트

레스의 정도가 더 크고, 따라서 정서 표현이나 문제행동

이 더 격하게 외현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아청, 2004; 이희정, 조윤주, 2010).

이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들이 보이는 정서 표현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그에 적절한 정서를 표현

하게 되고 이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며, 특히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환경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더 이른

나이에 더 세밀하고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김은

정, 2010; 황연덕, 2012). 이러한 정서들 중 분노는 우리

가 흔히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 중 하나로, 미미한 짜

증이나 곤혹감에서부터 격분이나 격노에 이르는 강도의

정서 상태(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를 말한다.

Novaco(1994; 전인자, 2002 재인용)는 분노에 대해 어떤

사건을 위협적이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또는 불쾌

한 것으로 지각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분노는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나

쁜 것도 아닌 인간이 가진 정서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

나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때 나타난 부정적인 분노표현이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

노라는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표현의 결과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노 자

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최은혜, 2011). Spielberger와 London

(1982; 김영현, 2013 재인용)은 분노표현을 분노조절

(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의 세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이후 Spielberger, Reheiser와 Sydman

(1995)은 분노표현을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인 표현방식

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은 역기능적인 분노

표현으로 분노억제, 또는 과도한 분노표출 등을 제안하

면서, 분노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못할 경우 신체

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을 입거나 대인관계 손상 및 반

사회적 행동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정

자, 2003; 김은정, 2001; 김은정, 2010; Kopper & Epperson,

1996).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은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는데(김교헌, 전겸구, 1997), 분노표출이나 분노

억압이 강한 사람은 심장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을 많이

보였으며 분노억압이 강한 사람은 우울감과 절망감을

많이 보였고, 자살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밖에도, 분노표출이 강한 사람은 고통에 대한 인내심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으며 급성적인 고통에 민감하

였으며(Bruehl, Chung, & Burns, 2006; 김영현, 2013 재인

용), 분노억제가 신경증적 증상을 일으켜 심리적․사회

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영건, 안창일,

2003). 그에 반해 분노조절은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

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긍정

적인 사회행동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은아, 김미옥, 이봉은, 2015;

김우정, 2014; 류미희, 2014; 조영재, 이동훈, 2013).

한편,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은 연

령, 성별, 기질적인 측면의 요인이 포함되고, 개인 외

적 요인은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등을 포함한다(허미

정, 2012). 아동의 분노표현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환경적

요인은 주로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 많았는데, 부모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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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분노표현이 달라지

고(김미영, 2012; 박성아, 2009; 박희숙, 하정희, 2007; 오

지현, 2010),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분노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아, 2009; 정윤

성, 2007). 또한 부모와 부정적인 애착형성을 하였을 때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더 많이 하였고(김진아, 2006; 이

미리, 2009; 이선주, 2010), 부모의 양육행동 역시 자녀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장지윤, 2011;

한소영, 2011; 조유경, 2012).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

일관적이고 지나친 훈육과 학대의 모습을 나타내며, 부

모와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은 적절한

분노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분노의 정서를 경험하

더라도 부모의 적절한 돌봄과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 분

노표현을 보다 기능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짐

작케 한다.

한편, 선행연구자들은 분노표현과 관련하여 여러 개

인 내적 변인에도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

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이자 정신건강 및 적응과 밀접

한 관계가 있으며, 심리적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하

는 자아존중감에 주목해왔다(김호성, 김현숙, 2014; 최해

림, 1999).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자아개

념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

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약점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을 긍정적으

로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

감을 가진 아동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약점에

주의를 기울이며 덜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

로 알려졌다(연문희, 1994; 우미경, 2011; 윤현영, 2003;

최경숙, 2006).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

로 느낄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수

준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고립되어 있다

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동기는 정신과 육체가 모두 미

성숙한 단계이므로 변화와 발달의 가능성이 충분할 뿐

만 아니라(김주남, 윤선아, 2011),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분노표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로, 자아존중감은 분노표현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특성

이라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되었는데,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노감과 적대감 및 신체적 공격행

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서수균, 권석만,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 수준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청송, 2014; 곽연정, 2013; 류미희, 2014; 한동

화, 200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타인도 존중하며 부

정적 정서를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표출한다는 선행연

구자들의 주장을 통해 볼 때(김영현, 이지연, 2013) 자

아존중감은 분노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자

녀 관계는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며 자아존중감 또한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의 관계

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

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상승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아동의 분노표현

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노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환경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와의 연

관성이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단

일요인으로 살펴보는데 그쳐,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 세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

여 이들 간의 경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내적요인과 외

적요인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검증함

으로써, 아동의 분노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관

계를 파악하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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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의 분노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상담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표현에 대해 이해

하고 보다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환경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 사이

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독립변인으

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아동의 분노표현을 종

속변인으로 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부

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분노표현 간의 관계

를 밝히고, 부모-자녀 관계와 분노표현의 사이에 자아존

중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

-자녀 관계와 분노표현이 유의미한 관계이면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

계를 위한 개입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

고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적 개입을 통해 아

동의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돕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

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

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남․여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각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설문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

달한 후 학급의 담임교사의 설명과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아동이 자기보고 형태로 반응하게 하였으며

반응지는 조사자가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500부 중에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등 신뢰성이 낮은 설문지와 한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설문지를 제외한 442부(88.4%)를 연구 분석에 사

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이미경, 김성회(2011)의 초등학

생용 부모-자녀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

인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표현 및 친

밀한 행동, 언어교류방식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친밀․지지 요인 10문항, 부모가 자녀

를 양육함에 있어 수직적 관계에서 부모의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자녀를 주도적으로 훈육하는 것에 대한 아동

의 지각을 나타내는 권위․통제 요인 7문항, 부모가 자

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동의 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성취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216 48.9

여학생 226 51.1

학년
초등학교 5학년 219 49.5

초등학교 6학년 223 50.5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442)
자아존중감

역기능적

분노표현
부모-자녀 관계

그림 1. 연구모형



류유리․장석진 /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375 -

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아

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과잉기대 요인 4문항, 아동이 원

하는 것을 부모가 잘 공급해주고 아동이 하고 싶은 것

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허용․지원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미경․김성회, 2011). 여기에 원척도에서는 부모 간 관계

5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간 관계 문항을 제외하고 친밀․지지, 권위․통제,

과잉기대, 허용․지원의 하위척도를 사용해 총 25문항으

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

위․통제와 과잉기대 변인을 역채점하여 전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좋음을 의미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 )

는 친밀․지지 .85, 권위․통제 .81, 과잉기대 .72, 허

용․지원 .68로 나타났고, 부모-자녀관계 척도 전체 신

뢰도(Cronbach's  )는 .89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의 분노표현은 한국판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

(STAXI-K)(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를 홍상황과 곽

경숙(2008)이 개별 문항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초등학생

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로 측정하였

다. STAXI-K는 미국판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를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2000)

이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김은정,

2010). 원도구의 영역 분노경험(상태분노, 특성분노)과 분

노표현(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압)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영역만을 사용하

였으며, 이 2개의 하위요인은 각 8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출은 분노경험 시 이를 있는 그대

로 여과 없이 다소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이며, 분노

억압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정도를 말

한다(김은정, 2010).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

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하

위요인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

능적 분노표현에 해당하는 분노표출, 분노억압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 )는 .84로 나타났

고, 하위영역별로는 분노표출 .75, 분노억압 .76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제작한 SES(Self-Esteem

Scale)를 윤미숙(1999)이 사용한 것을 심승원(2001)이 아동

에 맞는 언어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

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과 자아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고안된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단일 요인으로 정의하

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 가치, 존경,

자신의 자질과 능력,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

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심승원,

2001).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모든 척

도치를 종합하여 그것을 한 개인의 점수로 삼는 합산적

평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 2, 4, 5, 19번은 부정문항으

로 역산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PSS 20.0

을 활용하여 부모-자녀관계, 자아존중감, 역기능적 분노

표현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

도 계수(Cronbach's  )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의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위

하여 AMOS 20.0을 사용하여, 부모-자녀관계와 역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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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

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정

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 값이 모두 1.0 이하로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r = 44, p ＜ 0.001)과 높

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역기능적 분노표현(r =

-43, p ＜ 0.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r = -51, p ＜ 0.001)도 분노표현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 하위요인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친밀․지지, 권위․통제, 과잉기대, 허용․지원은 분노표

출, 분노억압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하위요인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하위

요인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분노표출, 분노억압이 자

아존중감 문항꾸러미 모두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

인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과잉기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427*** 1

3 .443*** -.508*** 1

4 .740*** -.329*** .482*** 1

5 .786*** -.408*** .389*** .448*** 1

6 .732*** -.287*** .240*** .288*** .485*** 1

7 .704*** -.245*** .232*** .565*** .403*** .229*** 1

8 -.374*** .869*** -.380*** -.231*** -.392*** -.291*** -.180*** 1

9 -.369*** .768*** -.401*** -.281*** -.368*** -.264*** -.179*** .587*** 1

10 .433*** -.532*** .837*** .337*** .423*** .330*** .184*** -.470*** -.499*** 1

11 .353*** -.378*** .906*** .488*** .277*** .118* .217*** -.227*** -.236*** .526*** 1

M 3.16 2.14 3.07 3.24 3.24 3.01 3.15 2.24 2.05 2.89 3.19

SD .42 .47 .57 .51 .55 .71 .52 .53 .53 .72 .62

왜도 -.22 .33 -.38 -.58 -.06 -.43 -.63 .24 .40 -.31 -.53

첨도 -.64 .39 -.45 -.29 .93 -.33 .17 .03 .17 -.53 -.46

주) 1. 부모자녀관계 2. 역기능적 분노표현 3. 자아존중감 4. 친밀지지 5. 권위통제 6. 과잉기대 7. 허용지원 8. 분노표출 9. 분노억압

10. 자아존중감1 11. 자아존중감2
*p < .05, **p < .01, ***p < .001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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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자아존중감 문항꾸러미 2는 p < .05 수준에서, 다

른 하위변인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 하위요인 중

친밀․지지와 자아존중감 문항꾸러미2(r = 49, p <

.001)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자

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은 높으며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

조모형의 전체 적합도와 간접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

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MR, GFI, CFI, TL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χ²의 값은 33.842였으며 자유도는 15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적합도는 각각 RMR

= .01, GFI = .98, CFI = .98, TLI = .97, RMSEA = .053

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

하고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 = .98, CFI

= .98, RMSEA = .056으로 나타나 Kline(2005)이 제시한

모형을 수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에 부합한다(GFI, CFI, TLI ＞ .90, RMSEA ＜ .10).

본 연구에서 확인한 연구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역기능

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

감이 높아지고( = .56, p < .001), 부모-자녀 관계가 좋

을수록 아동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감소하며( =

-.37,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역기능적인 분

노표현이 감소하는( = -.44, p < .001) 것으로 확인되

었다. 즉,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면서 아

동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부모-자녀 관계가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검증에 원자료(N =

442)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경험적 표본

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

였다.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

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56)을 미치고 있고, 자아존

중감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p < .01 수준에서 직접적

인 유의한 영향(.-44)을 미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37)과 간접적인

영향(.-25)을 모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

녀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상한과 하한 범위에서 0

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χ² df p RMR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33.571*** 14 .002 .011 .981 .982 .965 .056

***p ＜ .001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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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관계

자아존중감

역기능적

분노표현

친밀지지

권위통제

과잉기대

허용지원

자아존중감1 자아존중감2

분노표출

분노억압

e1

e2

e3

e4

e5 e6

e7

e8

.56***

.80***

.57***

.46***

.97*** .52***

.75***

.78***

.56***
-.44***

-.37***

그림 2. 연구모형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임.
***p ＜ .001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S.E.)
C.R. p

부모자녀 관계 → 자아존중감 1.40 .56 .17 8.28*** .000

자아존중감 → 역기능적 분노표현 -.25 -.44 .05 -4.86*** .000

부모자녀 관계 → 역기능적 분노표현 -.54 -.37 .12 -4.37*** .000

***p < .001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하한 상한

부모자녀 관계 → 자아존중감 .56** - .56**

자아존중감 → 역기능적 분노표현 -.44** - -.44**

부모자녀 관계 → 역기능적 분노표현 -.37** -.25** -.62** -.49 -.24

**p ＜ .05

표 5.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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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이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영향력

있는 변인을 파악하고,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

여 아동의 환경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와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분노표현에 어떠한 영향력

이 있는지 알아보고,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

현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자아존중감,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각 하위 변인들도 자

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부

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존중

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아존

중감을 연구해 온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견해와 일치

하는데,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이며 부모로부터 받은 관심과

수용적인 양육태도, 민주적인 양육행동 등이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Bishop &

Ingersoll, 1989; Coopersmith, 1967; Rogenberg, 1965; Scott,

Scott, & McCabe, 1991). 또한, 부모-자녀 관계는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

동이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역기능

적인 분노표현이 감소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는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김미영, 2012; 박성아, 2009; 박희숙, 하정희,

2007; 오지현, 2010)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분노표현에 관한 연구(박성아, 2009; 장지윤, 2011; 정윤

성, 2007; 조유경, 2012; 한소영, 2011), 부모애착이 역기

능적인 분노표출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진

아, 2006; 이선주,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다양한 측면

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수록 역기능적인 분노

표현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 역시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

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에 따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분노표현

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로(곽연정, 2013; 김미희, 2011; 김청송, 2014; 류미희,

2014; 이미리, 2009; 전인자, 2002; 한동화, 2008;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Arslan, 2009; Waschull & Kernis,

1996),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기능적인 분노표현의 증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

의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분노표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면서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분

노표현에 영향을 미쳐,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

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분

노표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

구들(김미영, 2012; 박성아, 2009; 박희숙, 하정희, 2007;

이미리, 2009; 장지윤, 2011; 한소영, 2011),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곽연정, 2013; 김청송, 2014; 류미희,

2014; 한동화, 200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기능적

인 가족 안에서 형성되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아동

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감소시키면서 문제행동을 예

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즉, 분노를 사

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히 표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음을 보여준다(김청송, 2014; 전인자, 2002). 이러한 결과

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애정

적인 양육태도를 보여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이

루게 되면 아동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아동이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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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확립

은 물론, 아동 스스로 자신의 분노표현을 조절할 수 있

도록 그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 사

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됨으로써, 상

담장면에서 분노표현과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

에게는 부모에 대한 개입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부모의 개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의 자아존

중감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여 그들의 분노표

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우

리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공격 행동이나 학교 폭

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으로(박

희경, 김은정, 2012),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를 탐색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들의 분

노표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과 이후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분노와 관련된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차

원에서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

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면서, 개

인내적 변인을 대표하는 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분노표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 한 것

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감소를 위해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 대해 직접적인 개

입이 어려울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 아동이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분

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감소를 위해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원

활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자

녀 관계를 통합하여 살펴보았고, 분노표현 역시 단일 방

향으로만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한부

모, 조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효

과를 검증하고 각 변인의 하위변인끼리의 관계를 연구

한다면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를 확보하여 상담적 개입

이 용이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매개효

과를 탐색한 연구였으나 매개변인을 단일요인으로 구성

된 변인으로 선택하여 구체적인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의 다양한 하위변인을 가진 도구를 사용한다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형

식으로 측정하였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자

기보고의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고, 아동이 실제 수행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평가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접, 행동관

찰, 부모 및 교사용 척도 등 다양한 평정 결과를 활용하

여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분노표현

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확

인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

감이 부모-자녀 관계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아동의 분노

표현을 보다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 및 상담적 개입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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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s Perceived by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Ryu, Yu-Ri Chang, Seok-Ji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etwee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s perceived by children. For this purpos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were measur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500 children who were in the fifth and sixth grade at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Gyeong-gi are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is.

Consequently,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had a direct effect on the child ’s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but it also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self-esteem. Therefore, self-esteem can be said to have a partially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is confirms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is an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 that affects anger expression and that through self-esteem which is one of the

leading variables of all inner variables in an individual can bring about change in anger ex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nger expression.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child relationship,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elf-esteem


